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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여행이 지속가능한 이유. 
래티셰 철도에서 그 해답을 찾다 
빙하를 향하는 기차 여행, 베르니나 특급  
스위스 최고의 자연 풍경 속을 달리는 기차 여정 
유네스코도 인정한 철도 엔지니어링의 정수  
매일매일 실천하는 지속가능성 
그러면서도 관광객들의 편의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자세 
 
스위스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이를 위해 최근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은 ‘스위스테이너블(Swisstainable)’ 캠페인을 런칭하기도 했다.  
 
스위스 지속가능성의 대표 주자는 뭐니 뭐니 해도 기차를 위시로 한 대중교통이다. 특히 기차로 
스위스를 여행하는 것은 편안하고 여유로우며, 친환경적이다. 게다가 기차 여정 그 자체가 특별한 
체험이 되어준다. 매일 80대 이상의 철도 연결편이 인접 국가에서 스위스까지 운행된다. 스위스에서 
기차, 버스, 배, 케이블카로 찾아갈 수 없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다. 유럽 전역에서도 가장 밀도 있는 
대중교통으로 유명하며, 가장 정확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스위스의 기차는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도입해 왔으며,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그 실례를 
살펴보려 한다. 케이스 스터디의 주인공으로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를 소개한다.  
 
베르니나 특급은 설국의 엥가딘(Egadine) 계곡과 남국의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알프스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파노라마 기차다. 짐작이 되듯 높은 고도차로 인해 가파른 철도를 무리 없이 
여유롭게 내려간다. 래티셰반(Rhätische Bahn: RhB)이 운행하는 알불라(Albula)와 베르니나(Bernina) 
라인은 알프스를 통과하며 가장 스펙타클한 절경을 보여 준다. 스위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기차 
여정으로 꼽히는 구간이다. 알불라 계곡과 베르니나 고개를 건너는 철도는 엔지니어 기술의 위대함을 
인정받아 2008년 알불라/베르니나 철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 어떤 시네마보다 
낫다는 평으로, 빙하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이어진다.  
 
래티셰반이 조달하는 에너지의 원료 및 운행 지역에서의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이미 2013년부터 기관차와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수력전기로 
전환했고, 기차와 기차 역사에 필요한 에너지는 지속해서 최적화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위해 
탄소가 최소화된 외부 공기 컨트롤, 난방을 위한 재생 에너지 사용, 현대적인 재활용 방식 등이 
도입됐다.   
 
관광과의 결합, 베르니나 특급 
이 철도 구간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베르니나 특급에 오르는 것이다. 
베르니나 특급을 타면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쿠어(Chur)가 등 뒤로 멀어진다. 스위스에서도 
고성이 많기로 정평 난 계곡, 돔레쉬크(Domleschg)도 멀어진다. 알불라 계곡과 베르니나 고개를 
관통하는 인상적인 구간은 튀지스(Thusis)에서 시작한다. 철도 엔지니어링과 루팅에 있어 100년이 
넘은 현존하는 대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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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커브, 대담한 고가, 어지러운 순환 터널이 이 여정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철로와 그림 같은 마을, 
와일드한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운행하는 기차들이 모두 빨간색이라 “리틀 레드”라는 애칭을 가진 
래티셰 철도는 톱니바퀴의 도움 없이 해발고도 1,000m를 오른다. 가파른 쉰(Schin) 협곡 위 험준한 
바위 구간을 따라 달리다가 다시 빼곡한 전나무 숲으로 빠져든다.  
 
알불라 터널 반대편으로는 차량 진입이 된 베버 계곡(Val Bever) 황금빛 낙엽송이 팔 벌려 기차를 
환영한다.  
 
환상적인 빙하의 풍경을 보여주는 모르테라취(Morteratsch)를 지나면서 기차는 더 화려한 여정으로 
진입한다. 유명한 곡선 구간이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왜 그렇게 많이 사진에 담기는지 말해 준다.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의 '몬테 벨로(Montebello)‘를 지나며 기차는 장엄한 산과 빙하의 풍경을 한 아름 
선사한다. 우아하게 알프스 고지대를 지나며 라고 비앙코(Lago Bianco) 같은 산정 호수를 따라가다가 
해발고도 2,253m에 있는 베르니나 고개를 향해 오른다. 그 어떤 파노라마 루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장관이다. 
 
베르니나 특급을 타면, 이탈리아의 티라노(Tirano)까지 계속 여정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지인은 알프 그륌(Alp Grüm: 2,091m)에서 그 여정을 마친다. 포스키아보 계곡(Val Poschiavo)에 있는 
역이다. 100년이나 오래된 기차 역사에는 자그마한 호텔과 레스토랑이 있는데, 대단한 뷰와 맛있는 
요리를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인기다. 전 세계의 철도 마니아들은 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기차 트랙 바로 
옆에 있는 방에 묵는다. 등반 마니아들은 피츠 팔뤼(Piz Palü) 봉우리와 팔뤼 빙하의 뷰가 펼쳐지는 
객실을 선호한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예약비를 제외한 전 구간 탑승이 무료라 더욱 알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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